
S- Oil 김선동 회장 경영 복귀하나?
원유 수급안정 위해 신국환 장관 출장 동행 … 징역 3년에 중동외교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S-Oil 김선동 회장이 신국

환 산업자원부장관의 중동 3개국 출장에 동행할 예정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자부와 대한석유협회 등에 따르면, 2002년 12월5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을 진행중인 김선동 회장은

2003년 1월10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쿠웨이트 등을 방문하는 신국환 장관과 동행할

예정이다.

신국환 장관의 중동 방문은 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원유 공급처인 중

동 3개국 정부를 상대로 안정적인 원유공급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보석상태인 김선동 회장의 동행은 신국환 장관의 부탁에 따른 것으로, 김선동 회장이 한국-사우디아리비아

민간경제협력위원장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두텁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김선동 회장은 세계 석유시장의 슈퍼파워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알리알 누아이미 사우디 석유

장관과 남다른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김선동 회장 주도로 S-Oil이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를 대주주로 끌어들일 당시 아람코의 총

재였던 인물이 알리 알 누아이미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김선동 회장은 신국환 장관 일행의 중동출장 일정에서 파드 사우디 국왕과 알-누아이미 장관과의 면담을

실질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업계에서는 김선동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왔

으나 산자장관의 중동 출장 동행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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